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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김김  < 소소소  혹혹  봉봉봉  혀소>  3 강  

 

 

R .  가가 :  ‘자자  앞앞  생 '  

 

 

“나나  나나나  늘  전혀  모모나  사사  ( d e r  A n d e r e ) 이이이 ” 

  

“나나  나  자자나나나  별  것이  아아아아  그그그  예예나나나  훌훌훌  자자이 . ”  

 

“드드혹  나나나  약자소나  대훌  이이이이 .  아아  것그  할  수수나  아무무  속나속그  그그나  

n o 라라  말말나  외외외  사사소나  대훌  이이이이 .  정정정봉  드드드앞나  나나  아아아  상상

이  수이 ”:  [ 말하  할아할아가  코코코  착착말나  위라앞  ‘레  미미라미 ’]   

 

“문문앞  힘이 .  봉인  안나  존존말나  저  랭랭정봉  것이 ,  완전완  붕붕  당말당 ,  우가나  이미  

더  이상  식봉식소이  되라  집집  문학앞  범범자가  되나  걸  막막  길이  수막  것이이 ” 

 

“오늘  날  문문혹  ‘황황앞  나게  ( d e r  g o l d e n e  G e h t t o ) ’ 안나  갇혀  있

이 .  거자속  그소혹  아그외  말강말아그 ,  위외  상상말아그  못말나  채  미  학막  깎아  먹라  있

막  뿐이이 .  그그나  문문혹  아아그  랭아드아  않나  저  팅  빈  현현앞  옆옆가  ( F l a n k e  

d e r  R e a l i t a e t ) 외  소들가들  훌이  ( 거자속아  c e n t e r i n g 이  가가말

이 ) .  그가라  그그  ‘그아  그  수이 ’라나  질질질외  중중봉  상상상  열들  젖혀들  훌이  

( A u f r e i s s e n  e i n e s  v o n  A b w e s e n h e i t  

v e r g i f t e t e n  W u n d e ) . ” 

 

“문문가  더나  윤가정  힘막  아아아  못할  때 ,  문문혹  그  비윤가정봉  문문상  전전  시시나  일

이이 ”  

[ 오늘  날  예예이코  아무봉가 .  그그  양양양앞  전전막  옆구말나  일이이 . ,  오늘  날  미미가라  있나  

정정 ,  그무 ,  경미 ,  문문  앞나  바가바이트상  정나  일 ,  그소아그이나  아아당  그소랭이  더  강무말나  

광자앞  바가바이트상  정나  일 ,  그그질외그  저소앞  광자나  맞속나  또  말나앞  광자상  발발말라  옆구말

나  일 ,  그그질외그  이  세상이  저소아앞  광자앞  세상질외  점점당말아  않그않  말나  일 ,  이것이  오늘  

날  예예이  해들  말나  일 ,  약자소이  해들  말나  일이이 . ]     

 

“생나나속  앞미상  요옆말당  안봉이 .  앞미상  드들들  훌이 .  생막  둘그  싼  텅  비비혹  그  텅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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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비막  가가  채우채나  모모  시그나  대훌  거거이 .  생혹  언미나  우가나나  빈  손질외  이가다

이 .  그그속  생혹  모모막  필요외  훌이 .  그  모모막  통해속아 ,  우가상  통해속아  생혹  풍거

해아라  변자말당속  존존할  수가  있나  것이이 . ” 

 

“들디외  가들할아상  모모아아  들어가나  미일  먼저  가  있나  사사소 ,  그소이  아아가모드정  

사사소이이 . ” 

 

“애애드앞나  자자나  동질정봉  것소나  대훌  사사이이 .  민민드앞나  자자나  이다  것소나  대훌  

미미이이  ( 나나  이다  것소나  대훌  미미  수이  자자  것소막  사사말자 ) ” 

 

“대대수가  또  다이당 ,  그때  자혹  물이  아아라  식이상  사사할  것이이 ” 

 

“들어  이소혹  곰곰이  생착말생아  차라가  죽라  싶들  훌이 .  그가라  그소혹  정말  그그나  훌

이 . ” 

 

" 우가나  정말 ,  아무  얻들얻  수  있나아  또나  들디나  이사할  수  있나아 ,  그아  생착이  수

이 ,  그저  존존말나  자자  그  자자 ,  저  생생훌  자자  자자상  존경할  수나  수나  걸걸? “     

   

“약훌  것소나  대훌  상사코  존경 ,  폭무코  억억나  대훌  혐오혐 ,  논가나  이이이외자랭이  혐

양코  거드그미막  더  높혹  자가나  놓자 ,  그아  삶혹  정말  불가가훌  걸걸? ”  

 

. . . . . . . . . . . . . . . . . . . . . . . . . . .  

 

“모말모드들 ,  너상  낳아낳  사사이  있이나  증거나  너  자자뿐이코이 ” ( 4 6 )  

“언언가나  나그  김진  책막  훌한  쓸  거예요 .  모모  얘자소이  이  소들있나  책  말예요 . ” 

( 1 7 1 )  

 

“그소혹  우가상  중일외  이채데  거들 .  이미  걱정할  나  수들 .  모모  걸  이  알아속  해낳이라  

했질아걸 . ” ( 1 8 3 )   

[ 먼  곳앞  트라우트 .  상상  받혹  먼  곳 .  이  상상나  속아속  아우아비아외  이이되이이  트마  외자아앞  

상상가  아아이 .  그그  모모  생앞  상상이 . ]   

   

“외자  아아트나  들디나그  등않되들  있아  않않라  자자나나  아아아  상상그  수나  가진  속서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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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막  가아라  있이이 . ” ( 1 8 9 )  

 

“나나  아황상그  아아트상  사사해  본  정이  수이이 .  그그나  늙라  못  생생질생  이미  더  이상  

정상정봉  봉인질외  돌아이  수가  수이질아걸 . ” ( 1 9 0 )   

 

“나나  외자  아아트가  창그창질생 ,  중일  자대봉  수사소나속  학아  돌아돌라 ,  창그앞  아이소

막   맡아  자모나  일막  해  돌이라  말했이 . ” ( 2 4 1 )  

 

“전생선 ,  미  오오  경모나  앞말당 ,  세상나나  너아  들채속  못할  일  같혹  그  수들요 . ” 

( 2 6 7 ) :  

[ 외자  아아트나  모모나  같혹  나이이 ]  

 

“나나  절대외  정상혹  안  될거예요 .  정상이라나  작자소혹  모모가  비열훌  봉인소  뿐이거모

요 .  나나  정상봉이  되아  않자  위해속라당  아무  일이모  할  거예요 ” ( 2 6 8 )  

 

“학아있나  것소나나속나  냄냄가  나아  않나이 ” ( 3 0 6 )  


